
원희룡 장관,“새싹기업과 함께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만들 것”

- 15일 커피챗 플러스 행사 찾아 현장 목소리 기반의 기업지원 정책 논의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5일(금) 오전 9시 커피챗 플러스 행사에 

참여하여 국토교통 새싹기업들과 만나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. 

 ㅇ 커피챗 플러스 행사는 ’24년 국토교통 기업지원 방향에 관하여 현장 

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,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새싹기업과 

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. 

 ㅇ 또한,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커피챗에서 새싹기업들과 나눈 아이디어가 

더해진 각종 규제 개선사항과 데이터 개방 등 24개의 성과도 공유하였다. 

 □ 원 장관은 “커피챗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새싹기업에게 필요한 

살아있는 지원을 통한 ‘국토부와 새싹기업의 접점’이 될 수 있도록 노력

했고, 각종 규제개선 등의 성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루어 낸 결실”

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, 

 ㅇ “윤석열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‘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’를 

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

새싹기업과의 동행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 □ 현장에 참여한 새싹기업들은 “우리 생활에 여러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

성장해 나가는 것이 새싹기업의 숙명이자 큰 어려움인데, 커피챗을 통해 

국토부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점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”면서, 

 ㅇ 산재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데이터 플랫폼의 연계, 국토부와 지자체가 

일원화된 혁신기술 현장 실험을 위한 기업지원 체계 등을 향후 기업

지원 방향으로 제안하였다.

 □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“국토교통 신산업과 우리나라 혁신 기술의 미래가 

스타트업에 달려 있는 만큼, 국토교통 분야의 각종 소통 채널을 통해서 

불필요한 규제개선과 각종 기업지원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

성장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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